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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기 

바꿔 쓰기(Paraphrase)란1  주어진 텍스트의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

른 형태로 나타내는 언어적 표현법을 일컫는다. 학습자가 목표어로 의사소

통을 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문법 요소를 사용한 예시를 들거나, 어

려움을 일으킨 단어를 설명하거나, 전달하려는 부분을 대체하거나 하여 표

현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다. 따라서 바꿔 쓰기 활동은 이를 통해서 학

습자들이 바꿔 쓰기의 기능(유형)을 연습을 하고 외국어 문법 지식을 실제

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한국어를 학습하는 수준이 높아지고 있고, 그 수준이 높아질수록 
한국어 문법 교수 · 학습 방법에 대한 욕구가 커지며, 동시에 학습자들에게

도 한국어 수행의 다양한 능력과 창의성의 신장도 요구된다. 이와 같이 학

습자가 한국어 구사 능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어, 문법 등의 언어적 지

식들도 중요하고, 학습한 기존의 지식을 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다. 문법 교육에 있어서 문법 학습 과정 통해 학습자들은 목표 언어

의 문법을 사용하고 그 문법들을 상황에 맞게 적절히 변형하여 다양한 표

현을 생성해 낼 수 있는 언어적 기능을 가진 바꿔 쓰기를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효과들을 가진 바꿔 쓰기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문법 능력 향상에 바꿔 쓰기 활동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연구 목적을 설정한다. 

2. 외국어 교육에서의 바꿔 쓰기의 이론적 배경 

2.1. 바꿔 쓰기의 개념과 특성 

  바꿔 쓰기(Paraphrase)에 관한 연구는 대표적으로 독일어 분야에서 연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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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araphrase는 표현을 다양화시켜 변형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언어적 

표현법이다. Paraphrase의 이러한 특성은 언어 습득에서 중요한 기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언어 학습 전략에 따라 바꿔 쓰기, 바꿔 말하기, 요약하기, 변역하기 등의 

용어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다. 본연구는 같은 의미를 다른 방법으로 표현한다

는 의미에 출발점을 두고 언어 지식 차원에서의 쓰기 활동을 통해서 한국어 학습

자의 한국어 문법 사용 능력에 패러프레이즈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

자 하기 때문에 패러프레이즈라는 용어 대신 ‘바꿔 쓰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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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운게호이어(Ungeheuer, 1969)는 ‘맥락 바꿔 쓰기(kontext paraphrase)’, 라

츠(Rath; 1975,1979)와 벤젤(Wenzel, 1981)은 ‘의사소통적 바꿔쓰기

(komumunikative paraphrase)’라는 명칭으로 바꿔 쓰기의 구조와 기능을 논의

하고 있다. 반면에 코트쉬와 귈리히(Gulich & Kotschi; 1987;1996)는 텍스트 
재작성 행위로서 바꿔 쓰기의 특징과 기능을 대화 텍스트를 중심으로 다루

고 있다. 바꿔 쓰기의 또 다른 의미론적 유형화로는 분덜리히(Wunderlich; 
1980)에서 발견된다. 그는 ‘어휘적, 문체적, 화용적, 숙어적, 통사적, 그리고 
통사·의미적 바꿔 쓰기를 구분한다. 니더(Nida, 1982:47)는 바꿔 쓰기는 동일

한 말 (또는 문장)을 다르게 나타내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언어적인 형태

(form)에 초점을 둔 글라이트만과 글라이트만(Gleitman, L & Gleitman, H, 
1971)에서는 바꿔 쓰기는 의미 변함 없이 짧거나 더 명료한 다른 단어나 
문형을 사용하여 새로운 글을 작성하는 활동이라며 바꿔 쓰기의 유형을 분

류하였다. 그리고 베렌스(Behrens, 2009)는 바꿔 쓰기는 자신의 문체를 사용

하여 본래와 다른 형식을 가진 문장 또는 텍스트로 표현하여 그 의미를 더 
명료하게 하는 표현법이라고 하였다. 또한 의사소통 접근에서 연구한 타론

(Tarone, 1977)에서는 바꿔 쓰기가 의사소통 전략의 하나이며, 학습자가 언

어로 발화를 하는 중 어려움을 겪을 때, 예를 들거나 설명함으로써 그 어

려움을 일으킨 단어나 발화 부분을 대체하여 말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연구자들에 의하면 바꿔 쓰기는 한 주어진 텍스트의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

면서 다른 형태로 나타내는 언어적 표현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다른 형태’라는 것은 원문보다 더 짧거나 길어질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위의 연구자들에 의하면 바꿔 쓰기가 단어 단위, 통사 구조 단위 
그리고 문장 단위에서 일어날 수 있으며 텍스트를 구성하는 그 단위들이 
원본보다 축소, 변형 그리고 확장되어 변화할 수 있지만 의미를 그대로 유

지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법에 주목하면서 바꿔 쓰기란 
‘단어, 통사 구조, 문장에 확장, 변형, 축소 등의 변화를 주나, 동일 맥락에

서 의미를 유지하며 다시 쓰는 것’이라고 정리를 내는 것이다.  

  바꿔 쓰기는 구어와 문어에서 모두 이룰 수 있다. 니더(Nida, 1982)에 의

하면 바꿔 쓰기는 원문 텍스트 내에서만 통사 · 의미 분석 단계로 이루어

지는 작업이기 때문에 더 명료하고 정확한 원문 의미의 파악을 위한 바꿔 
쓰기는 풀어쓰기의 효과를 발휘함으로서 아주 긴요한 기능을 갖기도 하고, 
동의어 표현(synonymous expressions)을 생성해 내는 언어적 장치이기도 하

다. 다른 사람의 표현으로 된 자료나 텍스트를 읽고 나서 학습자가 전달받

은 내용을 파악하고 자신이 소유하게 된 그 정보들을 기억할 수 있기 위해 
그 자료나 텍스트를 자신의 말로 재구성하여 글쓰기를 하거나 발화하는 행

위는 모두 바꿔 쓰기라고 보았다. 이것은 전문적인 단어를 읽은 후 그 뜻

을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한다거나, 문장의 의미가 모호하거나 지신이 이

해하기에 어려운 경우에 다른 단어나 통사 구조를 활용하여 새로운 문장을 
구성해내는 것도 바꿔 쓰기의 한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언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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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를 가진 바꿔 쓰기를 통해서 학습자들은 읽은 텍스트 또는 들은 담화 
내용을 이해 할 뿐 아니라 자신의 이해를 위한 단어 변화, 통사 구조 변화 
그리고 문장 변화를 통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문법 지식을 활용하는 기

회를 갖게 되며, 나아가서 그들을 의사소통에 적용하여 언어 능력을 향상

시키는 것들이 모두 바꿔 쓰기의 효용성이라고 할 수 있다. 

2.2.  바꿔 쓰기의 유형 및 범주 

  바꿔 쓰기의 의미와 특징은 일찍부터 텍스트언어학에서 활발하게 검토되

었다. 단어와 문장 차원에서 바꿔 쓰기의 유형은 운게호이어(Ungeheuer, 
1969)와 분덜리히(Wunderlich, 1980), 코트쉬와 귈리히(Kotschi & Gulich, 1983)
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운게호이어(1969)는 바꿔 쓰기를 세 가지로 
구분한다. 

    ▸ 최소변형을 통한 바꿔 쓰기  
        a. 한 어휘를 축소 또는 확장하기  
        b. 어휘요소를 유지하면서 구문 바꾸기  
        c. 동의어 및 관용구, 구체적인 표현/비유적 표현 등을 교체하기 
    ▸ 전체를 바꿔 쓰기 
    ▸ 최대변형을 통한 바꿔 쓰기: 예, 논문 요약하기 

  바꿔 쓰기 유형의 또 다른 목록은 분덜리히(1980)에서 발견된다. 분덜리

히는 ‘어휘적, 문체적, 화용적, 숙어적, 통사적, 그리고 통사 · 의미적 바꿔 
쓰기’를 구분한다. ‘어휘적 바꿔 쓰기’는 동의어(synonym)를 사용하는 경우

이다(예, 때리다/치다). 동의어들이 다양한 언어 변종으로 표현되는 경우(예, 
때리다/갈기다)를 ‘문체적 바꿔 쓰기’라고 한다. ‘맥락적’ 또 ‘화용적’ 바꿔 
쓰기는 특정한 상황에서 기능을 발휘한다. ‘숙어적 바꿔 쓰기’는 어휘적 바

꿔 쓰기와 유사하기는 하지만, 한 단어가 숙어적 또는 관용구적 어법으로 
대체되는 차이가 있다(예, 임신하다/배가 부르다, 쉽다/누워서 떡 먹다,...). 
‘통사적 바꿔 쓰기’는 동일한 내용어들이 상이한 통사적 구조와 기능에서 
능동/수동과 같은 관계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성립되는 것을 가리킨다 (이
성만, 1998, 61-62). 코트쉬와 귈리히(Kotschi & Gulich, 1983)는 바꿔 쓰기 표

지의 특수한 기능을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한 바 있다2. 

    ▸ 확장: y가 x보다 더 많은 의미자질(의소)을 가지고 있으며 더 복잡한 시니피

앙을 나타낸다. 
    ▸ 축소: x의 의소는 y의 의소 속에 집약되어 있다. 
    ▸ 변형: 확장도 축소도 아닌 경우를 말한다. 

  바꿔 쓰기는 원문 텍스트 내에서만 통사 · 의미 분석 단계로 이루어지는 
작업이다. 이에 관련하여 이성만(1998)은 운게호이어(1969)와 코트쉬와 귈리

                                           
2 코트쉬(Kotschi,1986)는 바꿔 쓰기를 하는 것은 xRy 형태의 복잡한 발화문을 산출

하는 것으로 본다. 여기서 x와 y는 두 발화문이고 R은 의미론적 관계로 정의된다. 
윤다운(2006)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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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1983)에 기대어 바꿔 쓰기의 기능을 통사적 바꿔 쓰기 · 의미적 바꿔 쓰

기 · 화용적 바꿔 쓰기로 구분하여 설명한 바가 있는데 통사적 바꿔 쓰기

로는 같은 언어 수단들을 다양하게 사용하여 동일한 사태를 재현하는 것이

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순수 형식적인 바꿔 
쓰기이다3. 의미적 바꿔 쓰기에서는 의미소(sememe)의 의미를 바꿔 쓰기 하

여 설명한 결과인데, 즉 바꿔 쓰기는 하나 이상의 단어를 포함한다는 점에

서 통사론적 단위이자 동시에 하나 이상의 의미소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의

미론적 단위이며, 단어 관점에서 확장의 과정, 그리고 바꿔 쓰기 결과물 관

점에서 확장, 축소 변형의 과정이 모두 의미적 바꿔 쓰기의 관련이 있다4. 
위의 논의들을 종합하면 바꿔 쓰기의 통사적 차원과 의미적 차원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통사 차원에서는 원문 텍

스트를 가장 큰 단위인 문장 내에 속하는 단어 · 통사 구조 · 문형으로 구

분한다면 그 안에서 각각 축소 · 변형 · 확장으로 세부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단어 바꿔 쓰기의 경우는 확장과 변형의 유형이 있을 수 
있고, 문장의 경우는 축소 · 변형 · 확장의 유형이 모두 있을 수 있다. 

  ① 확장: 확장의 바꿔 쓰기는 단어 차원에서와 문장 차원에서는 모두 적

용할 수 있다. 원문 텍스트에서 제시한 단어보다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단어를 풀어쓰거나 확장하여 쓰기를 한다. 또한 문장의 경우 간략한 원문 
문장의 내용을 좀 더 길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그 내용에 관련된 예시

를 덧붙여 의미를 더 강조화시킨다. 그리고 확장 바꿔 쓰기 활동에서 학습

자들은 원문의 내용 차원뿐만 아니라 형식 확장은 원문보다 더 길고 구체

                                           
3  통사적 바꿔 쓰기에 관해서 이성만(1998)에서는 어휘 변화와 능동·수동 변형의 
몇 가지의 예시로 설명하였다. 

ㄱ. 철수는 민수보다 더 젊다/ 더 얌전하다. 
ㄴ. 민수는 철수보다 더 늙었다/ 덜 얌전하다. 
ㄷ. 명희는 예찬의 숙모/ 여선생이다. 
ㄹ. 예찬은 명희의 조카/ 학생이다. 
ㅁ. 다정은 진효에게 차를 주었다/ 팔았다/ 빌려주었다. 
ㅂ. 진효는 다정에거 차를 얻었다/ 샀다/ 빌렸다. 

여기서 (ㄴ)는 (ㄱ)의 바꿔 쓰기이다. 마찬가지로 (ㄹ)과 (ㄷ), (ㅂ)과 (ㅁ)은 서

로 바꿔 쓰기 관계에 있다. ‘더 젊다/더 늙었다, 숙모/조카, 주다/받다’ 등은 이른바 
어휘적 변환이다. A가 B보다 더 젊으면 당연히 B는 A보다 더 늙었으며, 그 역도 
성립한다. 변환 표현이 선택되며 A와 B의 통사적 위치만 교체될 수 있다. 이점은 
능동/수동 관계의 특징과 일치한다. 이성만(1998: 68) 
4 여기서 이성만(1998: 70)에서 바꿔 쓰기의 기본형태는 PAR (x, y)로 형식화되고 
간단한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ㄱ. 확장에 의한 바꿔 쓰가: x < y  
x: 대통령 y: 국가의 최고 통치자 
x 뉴스 표제 y: 뉴스 본문 

ㄴ. 요약/ 응축(압축)에 의한 바꿔 쓰기: x > y 
x: 이 텍스트의 정보들로 텍스트 주제를 추론하는 과정 
y: 주제 추론하기 

ㄷ. 변형에 의한 바꿔 쓰기: x ≅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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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확장 활동에서는 단어 보충 · 문장 보충 · 문

장 예시가 빠질 수 없는 항목들이다. 

  ② 변형: 변형에 의한 바꿔 쓰기는 원문보다 너무 길거나 짧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원문과 길이를 비슷하게 유지하면서 그 원문에 속하는 단어 · 
통사 구조 · 문장에 변화를 주어 바꿔 쓰기를 하는 것이다. 단어를 다른 형

태로 바꾸거나 의미가 비슷한 문법 항목으로 대체하는 것이 변형 유형에 
해당된다. 또한 새로운 문장을 생성해 내기 위해서는 어순 전환 또는 문형 
바꾸기도 가능하다. 즉 주동문을 수동문으로 변형시키거나 수동문을 능동

문으로 변형시키는 것도 변형 바꿔 쓰기 중 한 가지의 예이다. 따라서 변

형 바꿔 쓰기 활동에서는 무엇보다도 문법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바

꿔 쓰기의 변형 유형은 단어 변형 · 통사 구조 변형 · 문장 변형으로 나눌 
수 있다. 

  ③ 축소: 축소 바꿔 쓰기는 원문의 내용의 전부를 짧게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원문의 기본적인 의미를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단어나 구를 제거하

여 일련의 정보를 압축하는 것이다. 여기서 사용 가능한 항목들이 바로 문

장 요약 · 도입 표지 · 내용 요약 질문이다. 원문의 전체 내용을 보다 명료

하고 구조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문단의 끝부분이나 앞부분에서 설명한 내

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문장을 제시하는 것이 문장 요약이다. 도입 표지

는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요약해서 미리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원문 내

용 중에 자신이 강조하려는 부분을 질문 형식으로 바꿔서 간략하게 표현하

는 것도 축소 바꿔 쓰기의 한 유형이다5.  

2.3.  바꿔 쓰기 연구의 이론적 배경 

  손버리(Thornbury, 2000)는 제2 언어 학습자에게 효과적인 문법 교수를 위

하여 통합적인 문법 학습 TTT 모형을 제시하였는데 이 TTT 모형에서 학

습자들은 먼저 교사가 제시한 과제(task)를 수행해야 한다. 다음으로 교사는 
학습자가 자신의 의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해온 언어의 
특징을 확인하기 의사소통 과제(task)를 사용한다. 학생들은 처음의 과제나 
그와 유사한 과제를 다시 수행하기 전에, 이들 특징에 대한 교수(teach)를 
받고 연습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명시적인 문법 지도도 포함한다. 시도, 오

류, 피드백의 지속적인 단계를 통해, 학습자의 언어 산출물은 정확성을 위

해 정교하게 조정된다. 그리고 손버리(2000)에서도 TTT 모형으로부터 텍스

트(1)-교수-텍스트(2)(text-teach-text)를 확보하는 과정은 학습자들에 문법 학

습에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손버리에 따르면 이 모형에서는, 첫 번째 텍스

트는 교사의 텍스트이고, 두 번째 텍스트는 학습자의 텍스트이다. 가르치고

자 하는 언어는 첫 번째 텍스트에 있으며, 두 번째 텍스트에서 다시 재종

합된다. 손버리(2000)에서 제시한 문법 학습의 TTT 모형과 텍스트-교수-텍

                                           
5 축소 바꿔 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윤다운(2006)에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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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 모형의 특징과 내용을 정리해 보면 본고가 제시하는 바꿔 쓰기 활동

은 손버리의 문법 학습 모형과 많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 따라서 바

꿔 쓰기 활동은 TTT 모형의 한 형식이라고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문법 의

식 상승 과정에서도 효과 있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손버리의 연

구에서는 바꿔 쓰기의 문법 의식 상승에 대한 효용성을 찾을 수 있었다. 
여기서 손버리(2001)은 바꿔 쓰기 활동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었지만 그의 
검증된 결과가 바꿔 쓰기 활동의 전제가 될 수 있다. 손버리는 제시한 문

법 의식 상승 과제는 초점이 단어에서 맞추어 텍스트로 이어가는 것이다. 
손버리가 설계한 과제에서는 짧은 텍스트부터 길어진 텍스트까지 사용하였

다, 그리고 각 단계는 단어(word patterns) 유형부터, 구(phrase patterns) 유형

과 그리고 문장 유형(sentence patterns)으로 실시하였고, 학습자들이 이 각각 
항목을 찾도록 하였다. 이 활동에서 학습자들은 스스로 단어들을 찾아 목

록을 만들었다. 학습자들은 처음부터 스스로 찾은 단어를 사용하여 자신이 
기억하는 대로 텍스트를 재구성하였다. 높은 수준에 올라가면 갈수록 학습

자들은 단어 단위와 문장의 단위를 사용하여 텍스트를 재구성하였으며, 원

래의 텍스트보다 짧거나 길게 작성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반복표현을 
사용해도 되는데 문법적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 손버리가 제시한 문법 의

식 상승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의 <그림 1>와 같다. 

 
 
 
 
 
 
 
 

 

<그림 1> 손버리(Thornbury, 2001) 제시한 문법 의식 상승 과제 

  이러한 일련의 의식 상승 과제는 학습자의 내적 문법(mental grammar)을 
재구성하여 특정 문법적 항목에 대한 인식을 함양할 수 있다는 손버리의 
주장이 있었다. 그리고 손버리는 제시한 문법 의식 상승 과제의 형식도 바

꿔 쓰기 활동과 공통점들을 찾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학습자들이 단어, 
구와 문장의 유형을 알아내는 과정을 통해서 더 많은 각각에 관련된 문법 
지식들을 연습하고 흡수하게 된 다음에 그들을 이용하여 텍스트를 재구성

한다. 따라서 손버리가 논의한 ‘내적 문법을 재구성하여 문법적 항목에 인

식을 함양함’을 바꿔 쓰기 활동에서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또는 학습자들이 
텍스트를 보다 짧거나 길게 재구성하는 방법도 바꿔 쓰기의 축소, 확장의 
유형에 속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바꿔 쓰기 활동은 문법 의식 상승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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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이 될 수 있고, 학습자들의 문법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다. 

2.4.  한국어 문법 교육에서의 “바꿔 쓰기”의 교육적 의의 

  글라이트만과 글라이트만(Gleitman. L & Gleitman. H, 1971)에서는 효과적인 
바꿔 쓰기의 전략을 위해서는 필자가 체계적으로 단어 수준, 문장 수준 바

꿔 쓰기의 각 단계에 구체적인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키스

너(Kissner, 2006)의 바꿔 쓰기와 수반된 텍스트의 인식과 생성에 대한 연구

에서는 필자가 텍스트를 이해하기부터 바꿔서 다시 쓰기까지를 일련의 과

정이라고 하며, 학습자의 머리속에 입력된 어휘적, 통사적 · 의미적인 지식

들을 창의적으로 활용한 다음에 다시 점검하여 같은 의미를 가진 새로운 
텍스트를 생성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이 논의들을 정리하면 다음 <그림 
2>과 같다. 
 
 

 
 
 
 
 
 
 

 
<그림 2> 바꿔 쓰기의 과정 

 
  연구자들의 의하면 바꿔 쓰기는 읽기, 쓰기와의 관련성뿐만 아니라 단어 
· 문법 차원과도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듯 언어 습득의 각 기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는 바꿔 쓰기는 외국어 교육에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특히 외국어 학습자들에게는 무엇보다도 학습 내용의 다양성 또는 언어 사

용 능력 각 기능의 상호성을 가진 활동이 중요하다. 따라서 언어 교육에서 
바꿔 쓰기는 응용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스테드(Stede, 1996)는 바꿔 쓰기에 대해서 연구하였는데 그에 따라 바꿔 
쓰기는 품사 학습에 가장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스테드(1996)에서 단어-품
사 바꿔 쓰기에 대한 논의는 주목을 받아왔는데, 그에 의하면 단어 수준 
바꿔 쓰기는 유의어 대체와 품사 바꾸기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스테드

(1996)가 언급한 품사 바꿔 쓰기는 단어를 다른 형태로 바꾸는 것인데, 이

는 문장 속에서 기능하는 성분인 명사를 동사, 형용사 또는 부사로 바꾸는 
것이다. 품사 성립 규칙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는 이 유형에 속하고, 한국어 
문법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품사 통용과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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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비(Smaby, 1970)는 문법을 주목하면서 ‘paraphrase grammars’에 대해서 
연구하였는데 주동문과 수동문 전환이라는 유형을 중심으로 바꿔 쓰기를 
언급한 바가 있다. 그에 의하면 주동문과 수동문을 서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들도 ‘paraphrase grammars’에 속한 전형적인 문법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주동문과 수동문 전환 또는 문장의 태 전환이라는 내용은 바꿔 쓰기 활동

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스메이비(1970)에서는 바꿔 쓰기를 
통해서 학습자들이 주동문과 수동문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고, 주동문과 수

동문을 전환하는 연습을 하면 문법 학습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

다.  

  품사 바꾸기와 주동문과 수동문 전환은 바꿔 쓰기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고 주장한 스테드(1996)과 스메이비(1970)의 논의들은 한국어 문법교육에도 
많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는 바로 품사 통용과 피동 - 사동 표현

과 연관성이 있다. 한국어 문법교육에서는 품사 통용 내용은 중요한 역할

을 하고 있다. 문장이 성분들로 구성되는데 그 성분들이 바로 단어로 이루

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단어 가운데 하나 이상의 문법적 성질을 함께 가지

고 있는 것도 있도 문장 차원에서는 그 단어의 성질을 변하여 다른 형태로 
될 수도 있다. 다음의 예시를 보자. 
    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엄청나다. <형용사> 
    나. 태풍이 엄청난 피해를 주었다. <관형사> 

  위 예시를 보면 (가)와 (나)는 의미상 차이가 없다. 하지만 (가)에서는 ‘엄
청나다’라는 단어가 서술어 역할을 한 형용사이지만 (나)에서는 체언의 뜻

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하나의 단어가 한 문장에서 다른 형태를 가질 
수 있는 품사 통용은 바꿔 쓰기의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까지 국어교육에서 품사 통용에 관한 교육 내용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계발

되고 있지만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교육 내용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한국

어 문법교육에서는 외국인 학습자들의 문장 성분 구성 혹은 품사 성립에 
대한 교육 내용이 연구된 바 있지만 그 문장이 구성된 성분들과 품사들은 
문장에서 서로에게 전환해 줄 수 있는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 특히 
많은 외국인 학습자들이 구분하지 못하는 관형사와 형용사 간 차이가 있는

지에 관한 교수 - 학습 방법이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다. 따라서 ‘단어의 
형태 바꾸기 (품사 바꾸기)’가 바꿔 쓰기 활동에서 적용 가능 범주로 선정

된다면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정확한 문법 지식들을 제공해 줄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실제 바꿔 쓰기 활동을 통해서 문법을 응용적으로 수행하여 문

법 능력을 신장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문법적으로 주동문 · 수동

문을 전환하는 방법은 한국어 문법 학습에서 외국인 학습자들이 가장 어려

워하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학습자

들은 바꿔 쓰기 활동을 통해서 피동문, 사동문과 주동문을 연습하여 유창

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연구자들이 
제시한 바꿔 쓰기에서 사용 가능한 유형들과 한국어의 문장 차원에서의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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꿔 쓰기가 가능한 범주들을 다시 정리하여 다음 <그림 3>와 같이제시해보

도록 하겠다. 
 

 
 
 
 
 
 
 
 
 
 
 
 
 
 

<그림 3> 한국어 문법교육에서 바꿔 쓰기 적용 가능 범주 

  
  현행 한국어 교육에서는 바꿔 쓰기에 대한 교육 내용을 마련하지는 않지

만 교수 과정에서는 바꿔 쓰기 기술을 많이 적용하고 있다. 예컨대 교사가 
학습자들에게 어떤 문장을 설명하도록 하거나 동화나 만화와 같은 한국의 
옛날이야기를 학습자 자기의 말로 바꿔 쓰도록 하는 방법으로 교수하고 있

다. 또한 외국인의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현재의 한국어 능력 시험

(TOPIK)의 내용의 ‘어휘 및 문법, 쓰기’ 영역에서는 바꿔 쓰기와 관련있는 
‘의미가 가장 비슷한 것 고르기’와 ‘밑줄 친 부분과 바꾸어 쓸 수 있는 것 
고르기’의 문제들이 많이 나와 있다. 그렇다면 바꿔 쓰기가 외국인 학습자

의 문법 능력 평가의 한 항목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바꿔 쓰기 활

동은 문법 교육에 적용할 가능성을 보인다.  
 

3. 바꿔 쓰기 활동의 실제 

3.1.  교수 · 학습 내용 체계 

  앞에서 바꿔 쓰기에 대해서 살펴 봤듯이 바꿔 쓰기 유형은 크게는 세 유

형 (확장 ‧ 변형 ‧ 축소), 작게는 아홉 유형 (단어 보충 ‧ 문장 보충 ‧ 문

장 예시 ‧ 단어 변형 ‧ 통사 구조 변형 ‧ 문장 변형 ‧ 문장 요약 ‧ 도입 
표지 ‧ 내용 요약 질문)으로 나뉘어 나타났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유형

들을 중심으로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바꿔 쓰기 교수 ‧ 학습 내용을 설계

하고자 한다. 이 내용 체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바꿔 쓰기 

    단어의 형태(품사) 바꾸기 

          단어 풀어쓰기 

         문법 항목: 

연결어미 

종결어미 

         문장의 내포: 

구와 절의 전환 

구문의 종류: 

피동/사동문과 능동문의 전

환 

단문/복문의 전환 

특수 표현 

관용표현 

 
의미 동일성 

대체 표현의 적절성 

                        

 

 

 

 

통사 

차원 
 

 

 

 

 

 

 

 

 

 

 

 

 

 

 

 

 

의미 

차원 

   단어 

 통사 구

조 

   문장 

  

확

장 

 

 변

형 

 

 축

소 



 

82 韓國學研究論文集(三) 

    ① 확장 

    단어 보충:  ▸ 단어를 풀어서 설명한다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맥락에 적절한 단어를 더 보충하여 표현

한다. 

  문장 보충:  ▸ 단어와 통사 구조를 포함한 문장을 확장하여 이해하기 쉽게 

문장을 설명한다. 

              ▸ 부족한 정보나 필수적인 정보를 보충하여 문장의 의미를 확

장한다. 

  문장 예시:  ▸ 원문의 내용을 뒷받침해 줄 예시를 제시한다. 

              ▸ 앞 문장을 설명하기 위해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도록 한다. 

  

    ② 변형 

  단어 변형: ▸ 원문에서 제시한 단어보다 더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대체한다. 

             ▸ 단어를 다른 형태로 바꾼다. 

  통사 구조 변형: ▸ 의미가 비슷한 문법 항목으로 대체한다. 

  문장 변형: ▸ 문장의 어순을 이동하여 구문을 변형시킨다. 

            ▸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통합하거나, 긴 문장을 두 문장으로 나

눈다. 

            ▸ 단어와 통사 구조의 변형을 통하여 원문과 완전히 다른 형식의 

문장으로 바꾼다. 

 

    ③ 축소 

    문장 요약: ▸ 문단의 보다 명료한 이해를 위해, 원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

약하여 제시한다. 

    도입 표지:  ▸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요약하여 미리 제시한다. 

    내용 요약 질문: ▸ 자신이 강조하려는 부분을 질문의 형식으로 바꿔서 간략

하게 표현한다. 

 

3.2. 바꿔 쓰기 활동의 세부 유형 

  한국어 문법교육의 한 방법으로 하여 바꿔 쓰기 활동의 교수 · 학습 방

안을 모색하기 전에 바꿔 쓰기 활동에 대한 세부 내용을 알아볼 필요가 있

다. 먼저, 운게호이어(Ungeheuer, 1969)와 코트쉬 & 귈리히(Kotschi & 
Gulich,1983)에서는 의미적 기준을 활용하여 바꿔 쓰기를 확장 ‧ 변형 ‧ 축

소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통사적으로 스테드(Stede, 1996)은 
바꿔 쓰기의 단계를 단어 바꿔 쓰기, 구문 바꿔 쓰기와 문장 바꿔 쓰기의 
순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바꿔 쓰기 
활동의 체계를 단어 바꿔 쓰기 ‧ 통사 바꿔 쓰기 ‧ 문장 바꿔 쓰기 순으로 
정리하였다. 

3.2.1. 단어 바꿔 쓰기 

  키스너(Kissner, 2006)에 따르면 ‘단어 바꿔 쓰기’는 바꿔 쓰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첫 단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이는 학습자들이 바꿔 쓰기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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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과정 중에서 쉽게 익힐 수 있는 단계이다. ‘단어 바꿔 쓰기’는 ‘단어 변

형’과 ‘단어 보충’을 포함하고 있는데 ‘어휘 변형’에 있어서는 단어를 다른 
형태로 바꾸는 것이며 ‘단어 보충’에는 ‘단어 풀어쓰기’가 있다. 본고에서는 
단어를 다른 형태로 바꾸기와 단어 풀어쓰기 외에 접속 부사와 관용어를 
더 보충하여 단어 바꿔 쓰기의 세부 내용을 구성하고자 한다. 한국어 품사 
분류 체계에서 부사에 속하는 문법 요소들은 상당히 다양한 편이다. 특히 
유의 관계를 지니는 접속 부사의 발달은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인의 언어생활에서 단어를 관용어로 바꿔 표현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 따라서 접속 부사와 관용어는 단어 바꿔 쓰기 활동에서 활용되기 쉬

운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1)단어를 다른 형태로 바꾸기 

  단어 바꿔 쓰기에서는 원문의 단어를 문형에 따라 다른 형태로 바꿀 수 
있다. 이 유형은 한국어 문법의 통사 통용에 관련있는 예를 들면 명사를 
동사, 형용사 또는 부사로 바꾸는 것과 같다. 특히 한국어에는 명사, 대명

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의 아홉 품사로 분류되어 있는

데 각 분류에 소속된 단어들의 문법적 성질이 일정하다. 그리고 단어 가운

데 하나 이상의 문법적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따라서 이 품

사를 다른 품사로 혹은 이 단어를 다른 형태로 바꿔 쓰려면 학습자는 일정

한 문법적 규칙, 또는 그들을 기능하게 하는 조사와 어미를 활용하는 문법 
능력을 필요로 한다. 다시 말해 단어 바꿔 쓰기를 통해서 학습자들이 정확

한 문법을 사용해야 알맞은 단어를 선택할 수 있고, 나아가서 바꿔 쓸 문

장이나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유형은 문법 지식

과 직접 관련된 조사, 관형, 부사 등과 같은 다양한 내용이기 때문에 학습

자가 단어를 다른 형태로 바꿔 쓰기를 할 때 신중하게 선택하고 문맥에 맞

게 연결되었는지 어색한 부분이 있는지 또는 최종적으로 전체 문자를 읽으

며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이때 교사는 학습자들이 적절한 변화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단어 바꿔 쓰기에서 다룰 수 있을 만할 단어 형

태 바꾸기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그는 이기적이다. <명사> 
    → 그는 이기적인간이다. <관형사>    

(남기심 ‧ 고영근, 2009:187) 
       

    (2)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 다섯이 모였다. <수사> 
    → 야구를 좋아하는 다섯 사람이 모였다. <관형사> 

  사례 (1)과 (2)는 단어 다른 형태로 바꿔 쓰기의 예이다. (1)과 같이 명사 
‘이지적’은 관형사 ‘이지적(인)’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2)에서는 주격 조사 
‘이’가 결합한 ‘다섯’은 수사이다. (2)의 아래 문장의 ‘다섯’은 명사 ‘사람’을 
수식하고 있는 관형사이다. 학습자가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때 올바른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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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단어의 품사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단어 
바꿔 쓰기 활동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단어의 품사에 대한 지식을 정확하게 
알고 문장을 만들 때 그 품사들을 규칙에 맞게 재배치하여 같은 의미를 지

닌 다른 문장을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문법 학습 활동에서 
올바른 문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2) 접속 부사로 대체하기  

  한국어의 다양한 품사 체계에서는 접속 부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

고 있다. 접속부사는 다른 품사들과 마찬가지로 의미상 다양성을 가지고 
있으며 접속 관계에 따라 상호적으로 대체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다음

의 예를 살펴보자. 

(3) 영희는 지금 빠르게 걷고 있다. 그렇지만 제시간에 도착하기는 힘들 것이

다. 
→ 영희는 지금 빠르게 걷고 있다. 하지만 제시간에 도착하기는 힘들 것이다. 

  (3)에서는 ‘그렇지만’과 ‘하지만’은 같은 대립 관계를 지니고 있다. 그렇

기 때문에 이들 접속 부사는 대체시키더라도 의미상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

될 수 있다. 아래의 표는 비슷한 의미 관계를 지니고 있는 접속 부사들이

다.  

▸ 시간 관계: 그리고, 그러면서, 그러자 
▸ 대립 관계: 그러나, 그렇지만, 하지만 
▸ 인과 관계: 그래서, 그러니, 그러므로, 그리하여, 그러기에 따라서, 왜냐하면 
▸ 조건 관계: 그러면, 그럼 
▸ 전환 관계: 그런데, 그러다가 
▸ 대등 관계: 또는, 한편, 혹은  
▸ 첨가 관계: 그리고, 아울러 
▸ 예시 관계: 예컨대, 이를테면, 예를 들어, 예를 들면, 예를 들자면 

    3) 단어 풀어쓰기 

  운게호이어(Ungeheuer, 1969)에 따르면 단어를 확장하는 것도 바꿔 쓰기의 
한 유형이다. 다시 말해 단어를 설명하거나 풀어쓰기를 하면서 의미를 전

달할 수 있고 그것보다 더 명료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

서 단어 풀어쓰기는 바꿔 쓰기의 기술이 될 수 있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

자. 

(4) 인간은 언어를 통해 의사소통을 한다. 
→ 인간은 언어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전달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 

(이정희, 2007:17) 

  (4)에서 ‘의사소통을 한다’라는 표현을 풀어쓰면서 더 명료한 내용으로 
바꾸고 있다. 이 방법은 ‘의사소통’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고 있는 학습자

들에게 의사소통이 무엇인지 이해시키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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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의사소통’이라는 단어의 풀어쓰기를 통해서 학습자들이 그 단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다시 바꿔서 쓸 수 있는지 여부를 확

인할 수 있다. 단어 바꿔 쓰기 활동이 이루어질 때 단어 풀어쓰기는 빼 놓

은 수 없는 항목이다. 교사들은 학습자들이 스스로 어휘 설명력과 표현력

을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4) 관용어 활용하기 

  관용어란 둘 이상의 낱말이 결합하여 특별한 의미로 사용되는 습관적인 
말이다. 관용어는 둘 이상의 낱말이 모여서 만들어졌지만 그 의미가 특별

히 바뀌어 사용되기 때문에 흔히 하나의 낱말처럼 사용되며 일반적인 표현

보다 표현 효과가 강하다. 관용어는 한국인들의 의사소통 활동에서 자주 
눈에 띌 정도로 활용도가 높은 요소이다. 따라서 한국어 학습자는 한국인

들이 자주 사용하는 기본적인 관용어 또는 관용 표현을 이해하고 적절한 
맥락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

겠다. 다음은 관용 표현을 활용할 수 있는 단어의 예이다. 
∙ 쉽다 → 누워서 떡 먹다       ∙ 기다리다 → 목이 빠지다 
∙ 결혼하다 → 국수를 먹다               ∙ 어렵다 → 하늘에 별 따기 
∙ 바쁘다 → 눈코 뜰 새 없다 

    (5) 요즘과 같은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는 직장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 요즘과 같은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는 직장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 같다. 

  위에서 제시한 단어들과 관용 표현들은 의미상으로 보면 비슷해 보이지

만, 단어보다 비유적인 성격을 지니는 관용 표현을 활용하면 효과적인 의

미 전달을 할 수 있다.  

3.4.2. 통사 바꿔 쓰기 

  통사 바꿔 쓰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통사 구조 변형이다. 이 유형은 
원문에서 제시한 문법 구조를 다른 유사한 문법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특

히 한국어 문법에는 같은 의미를 지니는 여러 개의 문법 항목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바꿔 쓰기의 기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6)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하루 세끼 밥은 꼭 제때 챙겨먹어라. 
    ⟶ 아무리 시간이 없더라도 하루 세끼 밥은 꼭 제때 챙겨먹어라. 

(이익섭, 2010:380) 
 

    (7) 하늘에 구름 많은 걸 보니까 저녁에 비가 올 것 같다. 
    ⟶ 하늘에 구름 많은 걸 보니까 저녁에 비가 올 모양이다. 
    ⟶ 하늘에 구름 많은 걸 보니까 저녁에 비가 올 듯하다. 
    ⟶ 하늘에 구름 많은 걸 보니까 저녁에 비가 오나 보다. 

(이윤진, 2004) 

  예문 (6)를 보면 ‘-더라도’는 ‘-아도’와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이며 넘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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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잘 한다. 그래서 (6)에서는 ‘없어도’는 ‘없더라도’로 바꿔도 자연스러

운 것이다. 한국어에서는 ‘-ㄹ 것 같다’, ‘-ㄹ 듯하다’, ‘-ㄹ 모양이다’ 그리고 
‘나 보다’는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한국어 학습 현장에

서 이 네 표현들은 같거나 비슷한 의미 기능을 한다고 제시되는 경우가 많

이 있다. 예문 (7)에서는 추측의 의미 기능을 가지는 이 네 표현은 하나의 
문형에 적용될 수 있은데, 이를 바로 통사 구조 변형이라고 한다. (6)와 (7) 
이외에도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배우게 되는 문법 중에서 
비슷한 의미를 지닌 구조들이 훨씬 많다. 이를 정리하는 활동은 바꿔 쓰기

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아래의 표는 바꿔 쓰기 할 때 학습자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미가 비슷한 문법 구조들을 제시한 것이다. 

문형 통사 구조 예문 

1 

∙-것 같다 
∙-모양이다 
∙-듯하다 
∙-나 보다/-가 보다 

∙하늘을 보니까 저녁에 비가 올 것 같다. 
∙하늘을 보니까 저녁에 비가 올 모양이다. 
∙하늘을 보니까 저녁에 비가 올 듯하다. 
∙하늘을 보니까 저녁에 비가 오나 보다. 

2 
∙-았/었/였으면 하다 
∙-았/었/였으면 좋겠다 

∙그 책 좀 빌려 주셨으면 합니다. 
∙그 책 좀 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 
∙-다 보면 
∙-다 보니까 

∙담배를 계속 피우다 보면 건강이 나빠질 것이다. 
∙담베를 계속 피우다 보니까 건강이 나빠졌다. 

4 
∙-마저 
∙-조차 
∙-까지 

∙겨우 하나 남았는데 이것조차 가져가겠다고? 
∙겨우 하나 남았는데 이것마저 가져가겠다고? 
∙겨우 하나 남았는데 이것까지 가져가겠다고? 

5 
∙-아/어도 
∙-더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내일까지 일을 끝내야 합니다. 
∙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일까지 일을 끝내야 합니다. 

6 
∙-아/어 버리다 
∙-고 말다 

∙그 친구들이 먼저 문제를 풀어 버렸다. 
∙그 친구들이 먼저 문제를 풀고 말았다. 

7 
∙-아/어 보다 
∙-(으)ㄴ 적이 있다 

∙예전에 요리를 배워 봤어요. 
∙예전에 요리를 배운 적이 있어요. 

8 
∙-아/어지다 
∙-게 되다 

∙한국에 살면서 한국어가 점점 좋아졌다. 
∙한국에 살면서 한국어가 점점 좋아지게 되었다. 

9 
∙-(으)러 
∙-(으)려고 
∙-고자 

∙한국어를 배우러 한국에 왔어요. 
∙한국어를 배우려고 한국에 왔어요. 
∙한국어를 배우고자 한국어 왔어요. 

10 
∙-(으)ㄹ 만큼 
∙(으)ㄹ 정도 

∙머리가 아플 만큼 문제가 복잡해졌습니다. 
∙머리가 아플 정도로 문제가 복잡해졌습니다. 

11 
∙(으)ㄹ 수 있다/없다 
∙-(으)ㄹ 줄 알다/모르다 

∙한국 음식을 만들 수 있어요? 
∙한국 음식을 만들 줄 알아요? 

12 
∙-고 
∙-(으)며 

∙부모님은 고향에 계시고 나는 한국에 살고 있다. 
∙부모님은 교향에 계시며 나는 한국에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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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의미가 비슷한 문형들6 

 
  이는 바꿔 쓰기 활동 시 통사 구조 변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

만 통사 구조 들이 비슷한 의미를 가진다 하더라도 문장 속에서의 의미 관

계, 또는 문장 성분과의 의미 관계에 따라 제약이 나타날 경우도 있을 것

이다. 따라서 이들을 바꿔 쓰기 활동에 적용하기 위해 교사는 학습자들에

게 그 통사 구조들의 기능 및 의미 관계들을 밝혀 주어야 되고 학습자들이 
적절한 통사 구조 변형을 하도록 해야 한다.  

3.2.2. 문장 바꿔 쓰기 

  문장 바꿔 쓰기는 문장 변형, 문장 보충, 문장 예시, 도입 표지, 내용 요

약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 문장 변형은 다시 문장 통합 및 분리 - 어순 변

형 - 완전 다른 문장으로 변형이 있는데 여기서 본고는 문장 태 전환의 유

형을 더 보충하여 문장 변형을 네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 내용 체계를 설

계한다. 문장을 바꿔 쓰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한국어 문장 구조와 문법 
지식을 지닐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는 있으나, 이

러한 과정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한국어 지식 또는 문법 사용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음은 문장 차원의 바꿔 쓰기의 몇 가지의 방

법이다. 
 

1) 문장 통합 및 분리 

  스테드(Stede, 1996)에서는 긴 문장을 두 문장으로 나누어 분리하고, 짧은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통합하는 것을 바꿔 쓰기의 하나의 방법으로 내세

우고 있다. 특히 원인 · 결과 관계를 가진 문장들에서 통합하거나 분할하는 
데에 적용할 수 있다. 이때 인과 관계를 지닌 연결어미나 접속부사가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8) 세계의 원유 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국내 기름 값도 조만간 오를 것이

다. 
     ⟶ 세계의 원유 값이 많이 올랐다. 따라서 국내 기름 값도 조만간 오를 

것이다. 
 

    (9) 이 섬은 산과 내로 둘려 있어 아름답다. 또한 분위기도 아늑해서 살기 

                                           
6 <표1>은 이윤진(2004)를 참고하였다. 이윤진(2004)에서는 외국인 학습자가 혼동

하기 쉽거나 구별하게 아려워하는 한국어 문형을 의미가 비슷한 문형과 형태가 

비슷한 문형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이 중에서 의미가 비슷한 문형은 바꿔 쓰

기 활동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예문들은 이윤진(2004), 한재영 외

(2007), 김효신(2007), 이익섭(2010), 허용 외(2010)에서 인용하였다. 

13 
∙-기가 무섭게 
∙-을/를 기다렸다는 듯

이 

∙지하철이 오기가 무섭게 사람들이 타기 시작했다.  
∙지하철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사람들이 타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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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좋을 것 같다. 
       ⟶ 이 섬은 산과 내로 둘려 있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분위기도 아늑해

서 살기 참 좋을 것 같다. 

  사례 (8)과 (9)는 문장 분리와 통합의 예이다. 사례 (8)은 긴 문장을 두 
개의 짧은 문장으로 나누어도 의미가 변하지 않는다. 원문의 앞 절과 뒷 
절이 인과 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인지하여, 접속부사를 활용하여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 낸다. 사례 (9)의 경우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통합하는 방

법으로 문장을 만들고 있다. (9)의 앞 문장과 뒤 문장이 호응 관계를 지니

고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연결어미를 선택하여 바꿔 쓸 수 있다. 앞서 
제시한 사례들을 보면 한 문장을 두 문장으로 분리하거나 두 문장을 한 문

장으로 통합하는 바꿔 쓰기가 접속부사와 연결어미와 같은 문법 구조와 밀

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바꿔 쓰기 활동에서 활용되는 접속 부사

와 연결어미를 다음의 표<2>와 같이 정리한다.  
 

의미 관계 연결어미 상응 접속부사 

나열 관계 -고, -(으)며 그리고 

시간 

관계 

동시 -(으)면서, -(으)며, -자, -자마자 그러서 

순서 -고 그리고 

전환 -다가 그러다가 

대립 관계 
-(으)나, -어도, -지만, -는데/-(으)
ㄴ데 

그러나, 그러하나, 그

렇지만, 그런데, 그러

한데, 그럼에도 불구

하고  

양보 관계 
-아도/-어도, -더라도, -ㄹ지라도, -
ㄴ데도 

그래도, 그러하더라도, 
그렇더라도, 그럴지라

도, 그런데도 

인과 관계 
-아서/-어서, -(으)니, -(으)니까, -
(으)므로, -느라고 

그래서, 그러니, 그러

므로,  
그러니까 

조건 관계 -(으)면, -(으)려면, -아/어야 
그러면, 그래야, 그렇

다면 

목적 관계 -(으)러, -(으)려고, -도록, -게 그러도록 

부가 관계 -ㄴ데다가, -고 
그런데다가, 게다가, 
그리고 

<표 2> 비슷한 의미를 지닌 연결어미와 접속 부사 

 
  위의 <표2>는 비슷한 의미를 지닌 연결어미와 접속 부사들을 의미 관계

별로 정리해 둔 것이다. 이를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문장 바꿔 쓰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이 방법을 선택하는 학습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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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해야 할 점은 문장을 통합할 때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을 지켜야 된다

는 것이다. 문장을 분리하거나 통합하는 바꿔 쓰기는 접속 부사와 연결어

미와 같은 문법 사항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문

장 바꿔 쓰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학습자들이 직접 접속 부사와 
연결어미의 의미 관계를 밝힌 후, 문장의 의미에 어긋나지 않도록 자연스

럽게 문장을 바꿀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문장의 태 전환 

  문장의 의미가 동일성을 유지하도록 구조를 전환하여 나타날 때에 태를 
활용하여 나타낼 수 있다. 능동태의 글을 수동태로 바꿔 주면서 내용의 동

일성은 유지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어는 피동문과 사동문이 매우 발달해 
온 언어이다. 따라서 학습자가 피동문과 사동문을 전환하는 방법을 익힌다

면 글을 바꿔 쓰기를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 

    (10) 모기가 아기를 물었다. 
    ⟶ 아기가 모기한테 물렸다.    (이익섭, 2010:265) 

 
    (11) 나는 그 얘기가 통 믿기지 않는다. 
    ⟶ 그 얘기가 통 믿어지지 않는다.   (이익섭, 2010:273) 

 
    (12) 아기가 우유를 먹는다. 
    ⟶ 엄마가 아기에게 우유를 먹인다.   (이익섭, 2010:276) 

 
  위에서 제시한 사례 (10)~(12)은 짝의 능동문과 피동문, 그리고 주동문과 
사동문이다. 이 문형들은 한국인의 언어생활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으

나,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어려운 문법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바꿔 
쓰기 활동을 통해 주동문 - 피동문 - 사동문을 연습할 수 있다면 한국어 
학습 시 매우 유용하다고 본다.  

 
    3) 어순 변형 

  어순 변형은 문장을 구성되는 성분들의 순서를 이동하여 다른 구문을 형

성시키는 방식이다. 즉 한국어 문형은 주어+목적어+부사어+서술어의 성분

들로 구성되는데 여기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 주는 조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문장의 어순을 변형시키려면 성분에 붙인 조사도 바꿔야 된다. 백

봉자(2007)는 한국어 조사가 대단히 발달한 언어로서, 체언의 문법적 역할

은 격조사에 의해 명시적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어순에 비교적 융통성이 있

다고 하였다. 아래의 사례 (1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화자의 의도에 따

라 목적어 명사구 앞으로 이동하여 목적어-주어-서술어의 어순이 될 수 있

다고 언급하고 있다. 다음의 사례들을 보자. 

    (13) 가. 철수가 영이에게 책을 주었다. (주어-부사어-목적어-서술어) 

         나. 철수가 책을 영이에게 주었다. (주어-목적어-부사어-서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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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이에게 철수가 책을 주었다. (부사어-주어-목적어-서술어) 

라. 책을 철수가 영이에게 주었다. (목적어-주어-부사어-서술어) 

  
    (14) 가. 슬기는 철수가 천재라고 생각한다. (주어-간접 주어-보어-서술어) 

         나. 슬기는 철수를 천재라고 생각한다. (주어-목적어-보어-서술어) 

  위의 사례 (1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화자의 의도에 따라 목적어 명사

구 앞으로 이동하여 목적어-주어-서술어의 어순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사례 (14)에서는 (가)의 내포문 주어 ‘철수가’는 (나)와 같이 
모문의 목적어 ‘철수를’로 승격되었다. 또는 3장에서 제시했듯이 부사구의 
위치를 앞뒤로 바꿔도 다른 문장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어순 변형시킬 
때 많이 활용될 수 있는 형식이다. 이는 다음의 사례 (15)와 같다. 

    (15) 가. 다행스럽게도 그는 시험에 붙었다. 

         나. 그는 다행스럽게도 시험에 붙었다. 

다. 그는 시험에 다행스럽게도 붙었다. 

  (15)에서는 부사구의 예문이데, 문장 부사어의 경우에 그 자리바꿈이 더 
자연스러운 것은 그것이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까닭에 문장 앞이나 뒤에 
오는 것이 더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사어 중에서도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어는 자리 이동이 자유롭지만 부정 부사 ‘아니(안)’, ‘못’ 그리

고 성분 부사 중에서 ‘잘, 좀’과 같이 자리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는 것이 
있으나. 이들은 반드시 서술어 바로 앞에만 온다. 어순 변형에 대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촘스키의 변형생성문법 이론에 기대어 논의하고 있는데 언어 
교육의 화용적 전제에서 효과가 밝혀진 바도 있다. 다시 말해 어순 변형은 
바꿔 쓰기 활동을 통해서 학습자들의 언어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4) 완전히 다른 문장으로 바꿔 쓰기 

  바꿔 쓰기에서 유의어 대체, 문법 대체 또는 일부분 바꿔 쓰기 이외에 
학습자가 자신만의 언어와 문체를 사용하여 원문의 문장을 완전히 다른 문

장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여기서 학습자는 제한 없이 창의적으로 문장을 
생성해 낼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문장을 창출하되 학습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생각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야 한다. 

  (16) 가. 이 사회는 오랫동안 대학 교육을 개인의 성공의 사다리로 간주해 

왔다. 

         나. 대학 교육은 오랫동안 개인의 성공에서 디딤돌로 보아왔다. 

         다. 사회에서 개인의 성공은 대학 교육에 의하여 달성되는 것으로 믿어

진다. 

         라. 우리 사회는 대학 교육을 개인의 성공 달성에 꼭 필요한 단계로 보

고 있다. 

(홍준기,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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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6)의 (나)에서는 ‘대학 교육’ 주어에 변화를 주었고, 몇몇은 다른 
비유표현으로 바꿔서 표현하였다. (다)의 경우에는 (가)의 ‘개인의 성공’을 
문장의 주어로 하여 변화를 주었고 ‘-로 간주하다’를 ‘믿어지다’로 표현을 
바꿔서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라)는 (가)의 ‘사다리’를 ‘꼭 필요한 단계’로 
바꿔 표현하고 있다. 또한 사례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앞에서 제시한 어

순 변형, 유의어 대체, 통사 구조 변형을 통해서 같은 의미를 가진 새로운 
문장들을 생성해 내는 바꿔 쓰기 활동을 대해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고 
언어 사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5) ‘문장 예시’ , ‘문장 요약’ , ‘내용 요약 질문‘으로 보충하고 텍스트 바

꿔 쓰기 

  확장이나 축소에 의한 바꿔 쓰기는 ‘문장 예시’, ‘문장 요약’, ‘내용 요약 
질문’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앞 장에서 살펴보았다. 학습자들이 ‘문장 예시’, 
‘문장 요약’, ‘내용 요약 질문’을 수행할 수 있게 되려면 무엇보다도 학습자

의 텍스트 이해 정도와 텍스트 재표현 능력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능

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사는 학습자가 자연스럽게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즉 ‘문장 예시’나 ‘문장 요약’, ‘내용 요약 질

문’이 무엇인지, 그리고 텍스트에서는 무슨 기능을 하는지를 설명해야 해야 
한다. 이 유형들이 고정된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원문 텍스트

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 ‘문장 예시’나 ‘문장 요약’이나 ‘내용 요약 질문’을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자신만의 표현으로 생성해내도록 한다. 학습자가 이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장들 간에 자

연스러운 호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학습자 활동의 수행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그에 관련된 접속부사를 학습자

들에게 제공해 주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문장 예시’, ‘문장 요약’, 
‘내용 요약 질문’을 이어줄 수 있는 접속 부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문장 설명, 보충: 뿐만 아니라, 더구나, 게다가, 아울러 

▸ 문장 예시: 예컨대, 이를테면, 말하자면, 예를 들어, 예를 들면, 예를 들자면 
▸ 문장 요약: 요컨대, 다시 말하며, 다시 말하면, 다시 말해, 결국 
▸ 내용 요약 질문: 그런데, 그렇다면, 그러면, 그러나 

3.3.  바꿔 쓰기의 활동 

  바꿔 쓰기 활동은, 주어진 텍스트를 먼저 읽고 내용을 파악한 후, 원문 
글을 자신의 문체와 언어로 재표현하는 활동이다. 효과적인 바꿔 쓰기 활

동을 이루기 위해서 쓰기 전 단계, 쓰기 단계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바꿔 
쓰기가 학습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쓰기 기술이기 때문에 문장이나 텍스

트 재구성에 대한 꼼꼼한 분석과 함께 꾸준한 연습이 동반되어야 한다. 브

라운(Brown, 2004)에서는 학습자가 사고의 윤곽을 만들고 원고 쓰기를 해보

고 교정을 하면서 무엇을 쓸지를 계속 생각하고 교사와 동료로부터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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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다시 쓰기를 통해 완성된 텍스트를 만들어 내는 모든 과정은 중요하

다고 하였다. 원문 텍스트를 해석하여 새로운 텍스트를 창출하는 바꿔 쓰

기는 학습자가 바꿔 쓰기의 전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스스로 해

결하며 결과물을 창출해 내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습자는 바꿔 쓰기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을 동료 
학습자나 교사와 함께 토론하도록 한다.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 최

종 바꿔 쓰기 텍스트를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 말해 바꿔 쓰기에 
대해 인식하고 독해를 통한 텍스트 이해 과정을 거친 후 바꿔 쓸 단어 차

원, 문장 차원의 항목을 계획하며 교사나 동료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아 자

기 점검으로 글을 완성하도록 한다. 효과적인 바꿔 쓰기 활동을 위해 바꿔 
쓰기 활동을 준비, 수행, 점검의 세 과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활동의 절

차는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그림 4> 바꿔 쓰기 활동의 절차 

  위의 <그림 4>은 바꿔 쓰기 활동의 절차인데 이는 준비 과정 - 수행 과

정 - 점검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바꿔 쓰기 활동의 준비 과정에서는 ‘바
꿔 쓰기에 대한 도입’과 ‘원문 텍스트에 대한 이해’의 두 가지 내용이 있다. 
‘바꿔 쓰기에 대한 도입’은 학습자들에게 바꿔 쓰기에 대한 개념과 필요성

을 인식하게 해주며, 바꿔 쓰기의 각각 유형에 대해서 예문과 함께 제시하

는 과정이다. 여기서 학습자들이 바꿔 쓰기를 익숙하게 할 수 있도록 교사

는 단어 - 통사 구조 - 문장 - 텍스트의 순서로 제시해야 하며 학습자이 문

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형별 연습을 시키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바꿔 
쓰기에 대한 도입’ 과정이 끝난 다음에 학습자에게 원문 텍스트를 나누어 
주고 그 원문 독해 과정을 거친다. 원문 텍스트의 내용을 파악한 후, 그 원

문의 바꿔 쓰기를 수행 과정으로 가진다. 이를 위해서 바꿔 쓸 항목들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서 단어이든 통사나 문장이든 학습자들이 바

꿔 쓰기를 할 수 있는 항목들을 발견하도록 하는 교사의 유도가 중요하다. 
어떤 항목을 다른 항목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또는 어떤 항목을 원문보다 
다른 표현으로 바꿔 쓰기를 할 수 있는지 학습자들이 스스로 발견하고 그 
항목들이 문맥과 맞고 적절하게 확장 · 축소 · 변형하는 방법을 교사가 지

도하면서 학습자들이 바꿔 쓰기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학습자들이 
자신의 문체로 바꿔 쓰기를 한 텍스트를 완성한 다음에는 점검 과정을 거

    준비     수행     점검 

원문 텍스트에 

대한 이해 

 
바꿔 쓰기에 

대한 도입 

 

바꿔 쓸 항목을 

계획하기 

 
단어-통사 구조 

문장-텍스트 

바꿔 쓰기 

 

교사 피드백 

동료 피드벡 

 
고쳐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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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게 된다. 이때 학습자들이 교사의 피드백으로 자신이 쓴 텍스트를 맞은 
문법을 사용했는지 또는 맞는 표현으로 썼는지 다시 확인한다. 그리고 동

료 학습자들과 함께 서로의 바꿔 쓴 항목과 그 수행 방법을 듣고 다양한 
표현을 알아보며 그 피드백들을 사용하여 자신이 재구성한 텍스트를 보완

하도록 한다.  
 

4. 맺는말 

  현재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은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직면하게 된다. 그리고 주로 교실이라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학습 환경에서 학습자들은 단지 교사의 강의를 듣고 교재에서 나오는 
문형이나 표현들을 따라하기만 하는 경우가 많다. 기존 문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표현법을 익히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학습자들은 말하고 싶더라도 
자신이 전달하려는 지식이나 정보들을 다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며 
교사나 한국인과 함께 하는 대화에서 어려움을 겪어 말하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흔히 일어난다. 한국어 학습자들이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실질적인 언어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법으로 가르치는 것이 
현재 한국어 교육 기관들의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로 대두고 있다. 
학습자가 목표 언어 능력이 부족하여 단어나 구조를 적당히 표현하기 
어려울 때, 표현하고자 하는 의사를 대체 표현으로 사용하가나 
설명함으로써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주고 동시에 표현을 다양화하여 
상황에 맞게 적절히 변형해 줄 수 있는 바꿔 쓰기 활동은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이 한국어로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게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한국어 교육에서 바꿔 쓰기는 논의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거론될 뿐 
실질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에게 생소한 개념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연구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고 미흡한 점이 많이 
발견된다. 하지만 앞으로 바꿔 쓰기에 관한 좀 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베트남인 학습자를 비롯한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 학습하는 
데에 효과적인 학습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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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eaching and Learning 

Korean Grammars Method 

based on Paraphrasing Activities 

Pham Thi Thuy Linh 

This study has analyzed the using of the paraphrasing activities to improve learning 
Korean grammars skills for Korean learners. Through these analyses, we can find out 
the effective methods for teaching and learning paraphrasing for Vietnamese students. 

In the first chapter, I discussed about the difficulties in learning Korean grammars 
of Korean learners. Also, I indicated the necessities of paraphrasing in teaching and 
learning Korean grammars. Then I introduced the prior methods and objects on this 
study. 

In the second chapter, I studied on the concepts and properties of paraphrasing; also 
the meaning of paraphrasing in theory and communication strategies in the second 
language. Then, I summarized the forms and principles of the paraphrasing activities; 
also the meaning and applicability of paraphrasing in teaching Korean grammars.  

In the third chapter, I gave effective teaching methods of paraphrasing to improve the 
ability of using Korean grammars for Korean learners. Then I introduced the teaching 
Korean system on paraphrasing activities and a model for paraphrasing classrooms. 
In the last chapter, I generalized the theses mentioned on above chapters and the 
necessities of paraphrasing activities in teaching and learning Korean grammars. 
 
Key words: Korean language education, Korean learners, Korean grammars use 

ability, grammar consciousness-raising, paraphrasing, teaching and learning 

paraphrasing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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